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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선형 “우승보너스로여행가자”석해지 “당신보약지어야지”

두 손을 꼭 잡고 있는 김선형(오른쪽)-석해지 부부. SK 김선형은 올 시즌 초반 큰 부상을 당해 오랜 시간을 재활로 보내야 했다. 아내인 석해지 씨의 존
재는 김선형을 지탱하는 힘이었다. 김종원 기자 won@donga.com

‘2017∼2018 정관장 프로농구’ 챔피언결정전(7전4승제)
이막을내린직후인19일,서울SK주장김선형(30)과아내
석해지(28) 씨를 신사동KBL센터에서 만났다.우승뒤풀이
를 새벽까지 했지만 우승 반지라는 값진 결과물을 얻었고,
모처럼집에서편안한시간을보낸덕분인지표정이유독밝
았다.김선형은 “힘들었던시즌이었다.큰부상을입고복귀
해서 뛰는 것만으로도 값진 시간이었다. 정규리그 2위로
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했고, 챔프전 2연패 후 4연승이라는
새로운 역사까지 만들었다. 너무나 다이내믹 했다”고 한 시
즌을정리했다.

그러면서 부상의 순간을 떠올렸다. 그는 정규리그 개막
후 두 번째 경기에서 발목이 복합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
다. 김선형은 “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 아내에게
전화를 했다.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울더라. 나보다 아내
가 더 걱정됐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다친 직후 발을 움직여 보
려고 하는데 감각이 없었다. 큰 부상이라는 걸 직감했다. 그
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난 뒤 의사 선생님이 ‘다시 속공
할 수 있어요’라고 말해 조금은 안심이 됐다”고 지난해 9월
의기억을떠올렸다.

뀫전화위복이된부상의아픔
부상을입었지만부부는병원에서달콤한시간을보냈다.

당시는 힘들었지만 돌아보니 추억이 됐다. 석 씨는 “한 3주
간 병원에서 함께 살았다. 하루도 집에 가지 않았다. 병원에
오래 있으니 입을 옷이 없어 환자복을 빌려 입기도 했다. 둘
이환자복을입고데이트도했다”며미소를지었다.석씨는
“결혼하기 전에는 오빠 경기를 보면 즐겁고 재미있는 게
99∼100%였다.그런데다치고나니이제는걱정이앞선다.
프로선수 와이프가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제 로 실
감했다”고했다.

남편 김선형의 점수는 얼마일까. 석 씨는 만점을 줬다.
“흠잡을데가없다.착하고,자상하고,잘생기고,키크고….
집에 자주 못 오는 게 유일한 단점이다.” 하지만 TV를 통해
남편의빈자리를조금이나위로받는다고했다.석씨는 “남
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
나는 프로농구 중계방송을 통해 코트에서 활약하는 남편을
보면조금이나마에너지가생긴다”고설명했다.

뀫남편김선형?알고보면부드러운남자
자주는 아니지만 집에 가면 김선형은 집안일도 돕는다.

그는 “빨래, 설거지 등 다 하려는 편인데 시즌 도중에는 아
내가 말려서 못한다. 이제 비시즌이 됐으니 다시 집안일을
해야한다.집안일을해보면끝이없는것같더라.그만큼아
내가고생하고있다”며미안한듯석씨의손을잡았다.

4강 플레이오프와 챔프전을 치르면서 석 씨는 유명세를
탔다. 프로농구 중계방송 카메라에 자주 잡혔다. 김선형은
“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좀 있었다. 중계화면에 자주 나오니
이런저런 좋지 않은 글이 달렸다. 그런데 이제는 적응이 된
듯 하다”고 말했다. SK 우승의 순간을 현장에서 본 석 씨는
“오빠가 트로피를 번쩍 들어올리는데 그 순간 눈물이 제일
많이 났다. 감동적인 영화를 한 편 보는 듯했다”고 하루 전
기억을떠올렸다.그러자김선형은 “우승컵을들어올리는데
소름이 돋았다. 주장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도 들었다”며 웃
었다. 이어 “우승축하연에서 최태원 회장님께서 ‘우승해본
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’라는 말씀을 하셨다. 그

얘기를들으며현 모비스형들이생각났다.양동근,함지훈
등 현 모비스 선수들이 왜 플레이오프에서 잘 하는지를 알
수 있었다. 우리가 우승을 해봤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또 다
른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. 회장님 말씀이 많이 와 닿
았다”고하루만에새로운지향점이생겼음을공개했다.

뀫“내가진짜결혼잘했다”고말하는남편
SK 선수들에게는 두둑한 우승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다.

보너스얘기를하자김선형과석씨모두미소를감추지못했
다.김선형은“여행을가고싶다.우승보너스로팀에서단체
여행을보내주기로했는데그뿐아니라부인과함께따로휴
양지도가보고싶다”고바랐다.석씨도 “신혼여행을다녀오
긴했는데연애할때부터여행을가기힘들었다.비시즌에도
워낙 바쁘신 분이라 시간이 잘 나지 않았다. 이번에는 꼭 갈
수 있었으면 한다”고 말했다. 그러나 석 씨는 여행보다 남편
건강을 챙기는 게 먼저였다. 석 씨는 “보너스를 받는다면 가
장먼저보약을지어야한다.홍삼다리고,장어도좀먹이고,
고생했으니까 체력 보충이 필요하다. 잘은 모르겠지만 먹는
데제일많이쓸것같다”고내조의여왕면모를드러냈다.

유명인 아내의 삶은 그리 편하지 않다. 어딜 가도 사람들
이 알아보고, 사인과 사진촬영 요청이 쇄도한다. 행동도 조
심해야 한다. 김선형은 남자프로농구 최고의 스타다. 하지
만 석 씨의 생각은 달랐다. “그런 일들이 있으면 오빠는 나
를배려한다며정중히거절하는데나는더해줘야한다고등
을 떠민다. 그래야 사람들이 ‘김선형이 팬 서비스 좋다’라는
얘기를 한 번이라도 더 해주고, 오빠 편이 된다고 생각한다.
팬 서비스를 잘해서 우리 편이 많아지면 그만큼 좋은 거다”
라고자신의견해를밝혔다.

김선형은 “내가 좀 무심한 성격이다. 반 로 와이프는 세
심하다. 아내를 만나고 사소한 부분을 챙겨야 한다는 걸 배
웠다. 아내가 팀원들에게 ‘이렇게 얘기를 해라’라고 구체적
으로 말해주기도 한다. 그러면서 나도 팀원들과 더 가까워
질 수 있었고, 주장으로 코칭스태프와 선수의 가교 역할도
한층더잘할수있었다.주장을처음맡은2016∼2017시즌
은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. 내가 결혼은 진짜
잘한게맞다”며아내를꼭안았다.

최용석기자gtyong@donga.com

SK 캡틴 김선형
부상때아내가더걱정됐어요

아파트떠나갈정도로울더라구요
2연패후 4연승, 다이내믹한우승
시즌끝났으니…집안일도와야죠

내조의 여왕 석해지
결혼전에는오빠경기보는게낙
그런데다치고나니걱정이앞서요
착하고자상한남편, 100점 만점!


